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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설명절 맞이 농지

이양은퇴직불사업 등 '집중 홍보'
 홍승태 기자  승인 2026.02.12 16: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한)은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 대면 홍보를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본부 임직원들이 시장 방문객들에게 사업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

동을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사항인 '농업인 임대위탁수수료 폐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경우, 최장 10

년간 직불금을 지급해 노후소득 안정을 돕는제도이다.

특히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제공하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세대교체와 활력을 유도한다.

김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부모님의 노후 소득에 큰 힘이 되는 '농지이양은퇴

직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올해 수수료 폐지로 농업인 소득 보전 혜택이 강화된 만큼,

이번 명절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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